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28.(월) 09:00 (2026. 9. 28.(월) 석간)

가을철 공장·축사 등 지붕･태양광 공사 
집중점검기간(9.28.~10.27.) 운영, 

‘지붕･태양광 공사 추락주의보‘ 전파!
- 캠페인 및 대대적 현장점검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최근 지붕 보수 및 철거공사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고, 가을철에 접어들며 지붕 보수 및 태양광 설치공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붕･태양광 공사 추락 위험에 대한 주의보를 전파하고,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 달간(9.28.~10.27.) 집중적인 안전관리에 나선다.

v ’26년 지붕･태양광 공사 사망사고 사례

 ‣ (7.11.) 비료 제조 공장 지붕 보수 작업 중 강판이 제거된 스티로폼을 밟고 떨어짐(사망 1명)

 ‣ (7.16.) 금속제품 제조 공장 지붕 보수 작업 중 채광창을 밟고 떨어짐(사망 1명)

 ‣ (8.12.) 폐건물 지붕 해체 공사 중 슬레이트가 파손되어 떨어짐(사망 1명) 

 ‣ (8.14.) 창고 지붕 천막 보강 공사 중 노후화된 천막이 찢어지며 떨어짐(사망 1명)

  지붕･태양광 공사는 ▴공정이 짧고 소규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시설 
설치가 소홀해지기 쉽고, ▴채광창 및 슬레이트, 샌드위치 패널 등 지붕재 
노후화로 파손 위험이 높으며,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노동자 
사고가 반복되는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상반기에는 채광창 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최근 슬레이트 파손･지붕 천막의 찢어짐으로 인한 추락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각별한 안전의식을 촉구하기 위해 ‘추락주의보’를 
전파했다. 또한 해당 기간을 '집중점검기간'으로 운영하여 지방정부･유관
기관 등과 캠페인을 전개하고, 대대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추락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금년에 다수 발생한 비료 제조 공장 지붕 수리 중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료 제조 공장 1,116개소에 지붕 전담지킴이(200명)를 통해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재정지원을 적극 연계했다. 또한 천막 보강 공사 중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32개소 천막 제조 및 시공업체에 안전보건자료 및 재정지원 
안내문을 배포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가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현장 안전교육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자료를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 17개국 언어로 번역하여 지방정부･유관기관 및 협･
단체 등에 전파했다.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채광창을 비롯하여 슬레이트, 천막 등의 지붕재는 
노후화되면 깨지거나 찢어지기 쉬워 반드시 적절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영세한 사업장을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추락방호망 및 채광창 덮개 등의 
안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최대 9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재정지원을 통해 
지붕 위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붙임1. 지붕･태양광 공사 관련 재정지원 안내문
    2. 지붕･태양광 공사 주요 안전작업 수칙
    3. 지붕･태양광 공사 핵심 안전작업 수칙(외국인 노동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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